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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품을 다룬 이완 씨의 영상설치작품 '메이드인 코리아' 시리즈 10편 중 '짚신'.

리움 아트스펙트럼 수상 작가 

이완, 313아트프로젝트 개인전

[ 선한결 기자 ] 

1960~1970년대 한국의 대표 수출품이었던 가발을 지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전의 그 가발을 재

현하기 위해 작가는 직접 머리를 길렀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가발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한 땀씩 바느질해 가발을 완성했다. 그 과정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자 예전에

는 고된 노동이었던 작업과정이 예술작품으로 거듭났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313아트프로젝트에서 열리고 있는 이완 개인전에서는 이처럼 경제활동이 예술

작품이 된다. 전시 제목은 ‘울고 간 새와 울러 올 새의 적막 사이에서’다. 이완은 2013년부터 작업한

‘메이드인’ 연작으로 지난해 삼성미술관 리움의 아트스펙트럼 작가상을 받은 인물. 그는 이 연작에

서 소비자였던 입장을 바꿔 제품 생산공정에 직접 참여한다.

‘메이드인 대만’을 만들 때는 식탁에 올라오는 설탕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대만에 있는 사탕수수 농



장에서 두 달간 일하고, 흙으로 설탕 종지를 빚어냈다. 그는 이 과정을 대만의 경제사에 관한 내레

이션과 함께 보여준다. 설탕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대만의 주요 수출품이었고 대만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일으켰다.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설탕에는 단순한 감미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상품을 다룬 10편의 ‘메이드인 코리아’ 시리즈 중 2편이 나왔다. 짚신과 가발을

예전 방식 그대로 만들었다. 각각 한국의 전근대와 근현대 상품을 대표한다. ‘짚신’편에서는 한국민

속촌에서 짚신 삼는 법을 알려주는 장인이 나온 영상을 가지고 과거 역사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현

재의 모습을 짚었다. ‘가발’편은 소규모 작업장이 들어찬 남대문시장을 보여주며 당시 경제구조와

노동환경 등에 대한 해설을 곁들였다. 산업화의 성과와 부작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되돌아보게 한

다.

관람객과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금융 관련 예술 프로젝트 ‘뱅크 오브 이완’도 진행한다. 관람객이

작가에게 2만원을 주면 ‘1완’이라는 가상의 화폐를 받게 된다. 2016년 상반기 중 작가의 수익활동을

통해 변한 가치만큼을 받아가게 된다. 다음달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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